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全) 루스의 키릴 총대주교 부활절 서신 
 

거룩한 주교님들과, 공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존엄한 수사수녀님들과,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생명을 북돋아 주는 이 인사말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께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파스카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선택 받은 거룩한 이 날' 우리는 영적 기쁨과 하느님께 

대한 크나큰 감사로 충만하고,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의 힘과 깊이를 이토록 명백히 

실감하여 우리의 감동을 표현하려는데 몰약을 든 성녀들이 주님을 보았던 기적적인 사건을 

사도들에게 알리러 달려가 외쳤던 말 말고는 다른 말을 찾기란 우리에게 실로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구세주의 제자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 지 

상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겨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스승을 어떻게 폭행하고 

십자가형에 처했는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분의 죽어서 숨 쉬지 않는 몸을 무덤에 

안치하였고 차가운 동굴을 무거운 돌로 봉인하였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은 신앙의 확립과 삶의 경축으로 바뀌고 비탄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하였던 경험과 파스카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간 사도들을 고무하였고 감동시켰습니다. 사도들은 고난과 잔혹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난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교회는 벌써 2천여 년이나 부활에 대한 소식으로 살아 있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요한 1:9) 이 소식에 접하게 하려 노력합니다. 파스카의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바, 슬픔과 비애와 인생의 문제들이 야기하는 공포와 절망감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현재 근심스러운 시기의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에게 선사된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 

해로운 긴박성을 잃게 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파스카의 소식을 전한 사도들처럼 

어딘가 꼭 멀리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갈라티아 5:6) 살아있는 표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에 겨운 공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께도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미소,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 제 



때에 건넨 위로의 말들과 때때로 베푸는 지원 등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충돌과 적대로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증오와 공포, 적대감이 

자리 잡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특히 중요한데, 바로 이 사랑만이 악과 불의가 가져온 상처들이 치유되게 합니다. 

우리는 정교 그리스도인들 간의 축복된 일치를 파괴하려는 인류의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모든 장애가 극복되고, 공고한 평화가 승리하며, 분열의 상흔들이 신성한 은총으로 

낫게 되기를 죽음에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여러분도 역시 그분께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을 부탁 드립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파스카 대축일을 축하드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강복하시기를 호소하고 또 우리를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굳세어지게 하는 

찬란한 파스카의 무궁무진한 기쁨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이 빛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절대 꺼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게'(마태오 5:14)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하게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읽음으로써 성화되고, 교회의 성사들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한 은총에 

참여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써 끊임 없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마태오 5:16) 그분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키릴 모스크바 및 전 루스 총대주교 

 

2022년  


